
과거의 나는 내가 이렇게 웃으며 살 줄 알았을까? 

아마, 꿈에도 몰랐을 거야. 

그러니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어. 

언젠간 웃을 날이 올 테니 못 살아갈, 

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 같아. 

나같이 산 사람도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. 

자그마치 여든넷을 산 사람이 하는 말이니 한번 믿어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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